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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최태원 회장 퇴진은 결코 없다”
1월 발표 예정 자구책 2월로 연기 … 소버린도 사외이사 추천 실패

SK가 3월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요 주주와 투자자들을 설득하기 위한 자체 지배구조 개선안을 마련하는 

데 진통을 겪고 있다.

SK에 따르면, 2대주주인 소버린자산운용과 참여연대 등의 지배구조 개선 요구에 맞서 시장의 호응을 얻기 

위한 독자적 지배구조 개선안을 당초 1월 중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검토작업이 늦어져 발표시기를 2월로 연기

했다.

SK는 참여연대 등이 요구하고 있는 손길승․김창근 이사의 등기이사직 퇴진과 내부거래위원회 신설, 집중

투표제 채택 등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K의 지배구조 개선안 마련을 사실상 진두지휘하고 있는 최태원 SK 회장은 사외이사 비율 과반수 이상과 

전자․서면투표제 도입에 대해서는 대충 마음을 정했으나 손길승․김창근 이사 퇴진과 내부거래위원회 신설 

등을 놓고 망설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최태원 회장 소환조사 방침도 개선안 발표에 변수가 되고 있다.

당초 검찰은 구속된 손 회장의 SK해운 자금 7000여억원 선물투자에 최태원 회장이 관련됐는지 여부를 조사

하기 위해 설 연휴 전 최태원 회장을 소환조사할 방침이었으나 이런저런 이유로 소환 일정이 계속 연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SK는 설 연휴 전까지만 해도 최태원 회장에 대한 소환조사가 끝난 뒤 지배구조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었

으나 소환일정이 차일피일 미뤄지자 발표 시점을 잡는 데 애를 먹고 있다.

이에 따라 1월30일 개최할 예정인 기업설명회에서도 원래 계획과 달리 지배구조개선에 대한 발표는 뺀 채  

2003년 실적과 2004년 경영계획만을 발표하기로 했다.

SK 고위관계자는 “검찰의 소환일정도 변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주요 쟁점에 대한 발표내용을 아직 확

정짓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주요 이사의 등기이사직 사퇴와 정관변경 등을 놓고 최태원 회장이 최종결

심을 미루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1월 독자적으로 추천한 SK 사외이사 후보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던 소버린자산운용도 최근 국내에서 

해외유학파 출신 경영인 2-3명과 접촉했으나 당사자들이 난색을 표시해 사외이사 추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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